
조미료
조미료는 식품의 맛이나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발효조미료, 종합조미료, 천연조미료 등

으로 구분된다.

최근 L G화학이 MSG(Mono Sodium Glutamate)의 유해논쟁을 일으키며 천연조미료 시장에 진출해

국내에서도 천연식품 선호추세에 맞추어 1 0 %내외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기는 하나 소비자의 입맛이

쉽게 바뀌지 않고 천연조미료보다는 소고기 등의 원료함량을 늘린 고급조미료의 수요가 늘고 있어

큰 시장판도 변화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.

특히 최근에는 M S G외에 소고기, 멸치, 조개, 해물류 등이 첨가된 종합조미료가 1 0 %내외의 높은 성

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M S G는 대표적인 발효조미료로 5 6년 미원의 전신인 동아화성공업이 대량생산을 시작한 이래 제일

제당의 참여로 두기업이 독과점체제를 형성해 온 시장이다.

미원은 국내에 연산 2만5 0 0 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, 93년 인도네시아에 5 0 0 0톤의 생산시

설을 확보했다. 총 생산량은 3만1 4 4 0톤으로 9 2년 3만5 7 0 7톤대비 12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제일제당은 2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건설중으로 9 3년 생산량은 1

만6 0 0 0톤으로 9 2년 1만8 0 0 0톤대비 11% 감소했다.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

는 종합조미료와 천연조미료의 성장으로 발효조미료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.

발효조미료의 국내 수요는 5만여톤, 1000억원 규모이며 종합조미료는 2만6 0 0 0여톤, 1200억원정도로

발효조미료 시장에서는 미원이 6 5 ~ 7 0 %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에 반해 종합조미료시장

에서는 제일제당이 약 6 0 %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. 

9 4년에는 L G화학이 본격적으로 조미료 판매에 착수해 시장판도가 다소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.

3사의 시장쟁탈전이 치열해진 조미료기업들은 내수위주의 판매에서 탈피, 수출에 주력하고 있으나

치열한 가격경쟁으로 9 5년중반 기준 E U로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았다.

한국 등 아시아 4개국산 글루타민소다에 대해 반덤핑관련 2차 재심을 진행중인 E U집행위는 제일제

당에는 K g당 0.132ECU, 미원에는 1 . 1 6 3 E C U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.

<’96 화학연감>


